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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수강을 경험한 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
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일 간호대학의 재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구글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고, SPSS Statistic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상관계수, linear multiple regesion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465, p=.005)와 전공만족도(F=36.499, p=.000)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r=-.464, p<.010), 학업적 자기효능감(r=-.522, p<.010), 학업성취도
(r=-.379, p<.010)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와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β=.367, p<.01), 학습몰입(β=-.186,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β=-.241, p<.05)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0%였다. 본 연구결과
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online lectures, an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tress.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43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Seoul, through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 2023 to September 25, 2023,
and descriptive statistics, Student’s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25.0.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F=4.465, p=.005) and Major satisfaction(F=36.499, p=.000) of the 
subject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academic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learning
flow (r=-.464, p<.010), academic self-efficacy (r=-.522, p<.010), and academic achievement (r=-.379, 
p<.010), but learning satisfaction was not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stress were major satisfaction (β=.367, p<.01), learning flow (β=-.186, p<.05), and academic self-efficacy
(β=-.241, p<.05), and the explanatory power for academic stress was 4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ntervention programs for relieving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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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학교육에도 현저한 변화를 불러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교육부
는 2020년 2월에 ‘2020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권고안'
을 발표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 집
합수업 대신 재택수업, 즉 원격수업 등을 운영하라는 내
용이었다. 대학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
체적 운영 방식을 조정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국
내 대다수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주
시하면서 대면 수업의 일시적 연기와 철회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1]. 이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2020년 3월에 전
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수업
을 도입하였지만[2], 전례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 도
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에서 비대면 고등교육이 주로 1972년에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2001년에 설립된 21개 사
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대학에서는 원격 
교육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해왔다[3].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수업이 시
작되면서 2020년 3월에 교육부가 원격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학이 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변
경할 때 자율적으로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을 조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3].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에 대다수의 일반대학은 원격수업에 대한 학점 
제한으로 인해 원격수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갖
지 못했기에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
고,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응하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비중이 작
았기 때문에 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부
족한 상태였으며 대부분 교수는 영상 제작에 대해 경험
이 부족하거나 제작 자체를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에, 이 모든 것을 단기간 내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질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
다[1].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
적인 시스템 구축과 촬영 지원을 비롯한 인프라가 필수
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수업 설계부터 운영, 평가
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
자기 전체 교과목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수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다[4]. 
예상치 못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의 온라인 수업 전환은 

온라인 수업에 대비한 교수자의 미흡한 준비로 수업 질 
저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집중력 저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저하와 학생과 교수자 간 의
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5,6]. 이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업 수행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만과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
었다[7,8,9].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해 경
험하는 긴장, 초조함, 심리적 부담 및 우울 등으로[10]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7].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진
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요한 학습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학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이로 인해 학
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확대되고 학습 집중도 및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12]. 온라인 비대면 학
습환경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업 효과에 관해 많
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온
라인 수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13].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자의 수업만족도는 온라
인 수업에 대해 학습자가 기대하는 요구와 목적이 충족
되었을 때 얻어지는 결과로 이는 지식습득에 있어서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4]. 학습몰입은 특정 학습활동이
나 수업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상태로, 자신
의 학습활동이나 수업에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
여 학업성취를 이루어내는 상태를 의미한다[15]. 학업 수
행과정에서 흥미를 향상시키면 대학생은 만족과 성취를 
더욱 달성하게 되며, 이는 학습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대학
생이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고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여주어 궁극적으
로 개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6]. 
대학 생활에서의 학업성취도는 학업적인 요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대학생의 자
긍심을 발전시키고 졸업 후에도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
[17]. 이러한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지와 목적
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써의 학습몰입과 진로 행동
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
성취도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현 가능성
을 상승시키게 된다[18].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과
제의 수행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행위를 계획하
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19]. 또한,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간의 관계연구 65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성
공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
에 잘 대처하는 적응력이 높아[19] 학업스트레스와의 관
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교육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간호대학
의 대부분이 교내실습과 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비대면 
학습환경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
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
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
의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완화
하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확인
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
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일 대학교 간호

대학 재학생중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
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2, 3, 4학년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필요한 적정 표본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중간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0%, 유의수준 0.05, 예측 변수 5개로 산
출한 결과[20] 연구에 필요한 적정 표본 수는 116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해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였고 자료 불충분으로 7부를 제외한 1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해당 설문의 
URL 링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접속 시 첫 화면에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 처리되며 연구 목적에 한해 활용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작성에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답례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6문항, 학습몰입 22문항, 학습
만족도 9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10문항, 학업성취도 9
문항, 학업스트레스 15문항을 포함하여 총 7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1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eok(2007)이 개발한 학습몰입 측정표를 토대로[21] 
Park(2009)이 재구성한 학습몰입 검사 도구를[22] 
Yoon(20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하도록 수정 및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제9권 제6호, 202366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3]. 총 22문항으로 5개의 
하위요인인 학업과제 집중, 명확한 학업목표, 학업과 인
식의 통합, 시간 감각의 왜곡, 과제와 능력의 조화를 포
함하여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높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학습몰입정도가 높은 수준을 의
미한다. Yoon(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8
였고[2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6이었다.

2.4.2 학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Stein(1997)이 사용한 설문을[24] 

Chung과 Lim(2000)이 번안․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25].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
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
점), 매우 그렇다(5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
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022)에서
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으며[26],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9이었다.

2.4.3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Ayres(2005)가 개발하고[27] Park과 

Kweon(2012)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
정하기 위하여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8].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조금 그렇지 않다(3
점), 보통이다(4점), 조금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6
점), 매우 그렇다(7점)으로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Park과 Kweon(2012)에서 Cronbach’s 
α= .95이었으며[28],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8이었다.

2.4.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학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 정보나 기

술을 획득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을 말한다[29]. 본 연구
에서 학업성취도는 주관적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는데 
Rovai등(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에서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가보고 형식의 인지학습척도(Cognitive, Affective 
and Psychomotor Perceived Learning Scale)를[30] 
Cha(2017)가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31].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
(5점)를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이중 부정적인 문항(2,7)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
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2017)의 연구에서 도
구의 Cronbach’s α= .84이었으며[3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9이었다.

2.4.5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32]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척도를 
Shin(201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3]. 총 15문
항으로 냉소주의 4문항, 정서소진 5문항, 효능감 감소 6
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긍정적인 문항(10~15)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Shin(2012)에서는 Cronbach’s α는. 87이었고[3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08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하여 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빈도, 백분율

을 산출하였다.
나.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으로 산출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라.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업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마,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수행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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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학과 여학생
이고, 나이는 평균 21.55세로 ‘20세 이하’ 40명(28.0%), 
‘21세’ 40명(28.0%), ‘22세’ 32명(22.4%), ‘23세 이상’ 
31명(2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학년은 ‘2학
년’ 54명(37.8%)이었으며 ‘3학년’과 ‘4학년’이 각각 45
명(31.5%), 44명(30.8%)이었고 학업성적의 경우 ‘높음’
이라고 응답한 경우 49명(34.3%), ‘중간’ 68명(47.6%), 
‘낮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6명(18.2%)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의 경우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
고 응답한 경우가 73명(51.0%)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률이 높아서’ 51명(35.7%) 순
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100명
(69.9%)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 36명(25.2%), 
‘불만족’ 7명(4.9%) 순으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s)

≤20  40(28.0)
21  40(28.0)
22  32(22.4)

≥23  31(21.7)
M±SD 21.55±1.79

Grade
sophomore  54(37.8)

junior  45(31.5)
senior  44(30.8)

Academic performance 
High  49(34.3)

Medium  68(47.6)
Low  26(18.2)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

Aptitude & Interest  73(51.0)
Solicitation from 
acquaintances   9( 6.3)

According to grades  10( 7.0)
Employment rate  51(35.7)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0(69.9)
Neutral 36(25.2)

Not satisfied   7( 4.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 
                             (N=143)

3.2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
    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
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s M±SD Min Max Range

Learning flow 3.39±0.43  2.45  4.32  1~5

Learning satisfaction 3.48±0.83  1.44  5.00  1~5

Academic self-efficacy 5.73±0.77  2.60  7.00  1~7

Academic achievement 3.02±0.37  1.89  3.89  1~5

Academic Stress 1.80±0.30  1.13  2.60  1~4

<Table 2>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tress of the participant

                                 (N=143)

학습몰입은 5점 만점에 평균 3.39±0.43점, 학습만족
도는 평균 3.48±0.83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
에 평균 5.73±0.77점,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2±0.37점,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1.80± 
0.30점으로 분석되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
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습몰입
은 학업성적(F=10.952, p=. 000)과 간호학과 지원동기
(F=3.154, p=. 027), 전공만족도((F=16.890, p=. 00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
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
적이 ‘높은’ 경우 ‘보통’이나 ‘낮은’ 경우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이라
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학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5.668, p=. 004)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2학년, 3학년이 각각 4학년보다 
학습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
우 간호학과 지원동기(F=2.919, p=. 036), 전공만족도
에 따라(F=27.277, p=. 000)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
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학업스트레스 스트
레스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F=7.048, p=. 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3.217, 
p=. 025), 전공만족도(F=12.073, p=. 000)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성적
이 ‘높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 또는 ‘낮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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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tress

M±SD t/F(p) sche-
ff’s M±SD t/F(p) sche

-ff’s M±SD t/F(p) sche
-ff’s M±SD t/F(p) sche

-ff’s M±SD t/F(p) sche-
ff’s

Age(yrs)

≤20 3.28±.46

1.558
(.202) -

3.44±.86

2.372
(.073) -

5.61±.86

2.404
(.070) -

2.92±.43

1.342
(.263) -

1.80±.31

.319
(.811) -

21 3.48±.43 3.73±.80 6.00±.64 3.08±.31 1.78±.30

22 3.37±.46 3.21±.80 5.62±.72 3.05±.35 1.85±.30

≥23 3.42±.35 3.49±.80 5.65±.81 3.04±.37 1.80±.28

Grade

sophomorea 3.29±.46
2.318
(.102) -

3.58±.89
5.668*
(.004)

a〉 c
b〉 c

5.70±.80
.109
(.897) -

2.96±.43
1.303
(.275) -

1.78±.30
.663

(..517) -juniorb 3.46±.39 3.68±.79 5.77±.78 3.04±.31 1.85±.28

seniorc 3.43±.43 3.14±.70 5.73±.74 3.07±.35 1.79±.31

Academic 
performance 

Higha 3.60±.44
10.952**
(.000) a〉 b, c

3.38±.66
.691

(.503) -

5.85±.68
2.695
(.071) -

3.16±.37
7.048**
(.001) a〉 b, c

1.73±.27
2.431
(.092) -Mediumb 3.32±.38 3.56±.95 5.76±.73 2.98±.33 1.84±32

Lowc 3.18±.40 3.44±.79 5.43±97 2.85±.38 1.84±.25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

Aptitude & 
Interest 3.49±.40

3.154*
(.027) -

3.49±.78

1.935
(.127) -

5.90±.72

2.919*
(.036) -

3.10±.33

3.217*
(.025) a〉 d

1.72±22

4.465*
(.005) a 〈 d

Solicitation 
from 

acquaitances
3.33±.53 3.81±.85 5.78±.72 3.06±.33 1.79±23

According to
grades 3.24±.36 2.94±.87 5.43±.51 3.00±.27 1.93±.47

Employment 
rate 3.28±.45 3.51±.87 5.54±.84 2.90±.42 1.90±.3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3.51±.39

16.890**
(.000) a〉 b, c

3.45±.80

1.846
(.162) -

5.97±.58

27.277**
(.000) a〉b〉c

3.10±.34

12.073**
(.000) a〉 b, c

1.71±.24

36.499**
(.000) a 〈b 〈cNeutralb 3.15±.40 3.45±.86 5.30±.77 2.87±.33 1.96±.26

Not 
satisfiedc 2.88±.29 4.06±1.08 4.47±.1.01 2.59±.43 2.39±.22

*p<0.05, ** p<0.01

<Table 3> Difference of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 Academic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응답한 대상자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제시되었고 간호
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
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465, p=. 005)
와 전공 만족도(F=36.499, p=. 000)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
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
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r=-.464, p<.010), 학업적 
자기효능감(r=-.522, p<.010), 학업성취도(r=-.379, p<.010)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학습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Variable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

efficacy

Academic 
achieve
ment

Learning 
satisfaction

.063
(.457) 1

Academic 
self-efficacy

.578**

(.000)
.071

(.398) 1

Academic 
achievement

.680**

(.000)
-.037
(.661)

.627**

(.000) 1

Academic
stress

-.464**

(.000)
.158

(.059)
-.522**

(.000)
.-.379**

(.000)
*p<0.05, **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Learning flow, Learning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 Academic stress 

                                 (N=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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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나타낸 간호학
과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890으로 2
에 근접하며 0 또는 4와 가깝지 않아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시켰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84~2.219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β=. 367, p<.01), 학습몰입(β=-.186,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β=-.241, p<.05)으로 확인
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0%였다
<Table 5>. 

Variables Β SE β t p

Constant 2.346 .240 9.755 .000

Motivation for 
applying to 
department

.013 .015 .062 .879 .381

Major satisfaction .190 .042 .367 4.494 .000

Learning
flow -.127 ..064 -.186 -1.987 ..049

Academic self
-efficacy .093 .036 -.241 -2.600 .010

Academic 
achievement .044 ..078 .055 .570 .569

R2=. 421 Adjusted R2=. 400 F=19.901 p<.001
VIF=1184～2.219 Durbin-Watson=1.890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N=143)

4. 논의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
의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습몰입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산출 시 평균 3.39(±2.45)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
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Kim과 

Lee(2020)의 3.27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은 학업성적과 간호학과 
지원동기 및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데 이는 선행연구[34,38]에서 보고한 결과와 일부분 일
치하였다. 대학생이 학습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성취
도가 향상되고 학습 과정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여
주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된다고 보고한 
결과[16]에 근거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환
경 조성과 수업전략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8(±0.83)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2022)
의 3.13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26]. 일반
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4학년보다 학습만족
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6]에서 제시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취업과 진로 그리고 국가시험에 대한 염려와 부담
감으로 학습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73(±0.77)
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Park과Kweon(2012)의 5.42점보다 다
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지만[28], 선행연구[35]에서는 
5.67(±0.80)점을 보고하여 본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공에 ‘만족’한 경우 ‘보
통’ 혹은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제
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Im(2021)의 결과와 일부 일
치하여[35] 본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업성취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2(±0.37)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4]의 3.44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 간호학과 
지원동기 및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4]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
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전공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평
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결
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1.80(±0.30)점으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6]의 2.34점, Kim(2022)의 2.21점보다
[26]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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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이 지속하는 기간에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수업
이 계속되면서 각 대학의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서버와 사이트 접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원활한 온
라인 수업을 위한 적절한 교수전략과 수업방식의 도입으
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스트레스 평균점수보다 낮
게 보고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2022)과 
Kum(2018) 및 Kim(2018)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26,36,38]. 이러한 결과는 ‘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한 경
우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간호학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중도 포기할 수 있으므로[37] 학생들이 학과를 
지원할 때 신중히 선택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불만족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것은 간호대학생들은 이론 수업의 학업량이 
많고 임상 실습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과중한 교육
과정 속에서 전공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26].

본연구결과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 학업적 자
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6]와 일부 일치된 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학습에 몰입함으로써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이
로 인해 전공에 만족하게 되어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게 
되는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Kim(2018)에 의해 지지가 
되었다[38].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에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학업에 임하게 하도록 선행연구
[3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을 간
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자신감을 향상하는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학업성취도의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
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이 더 크므로 중도 포
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과 차원에서 성적이 낮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담과 세심한 감독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전공만족도,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확인되
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과 비교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이론과 임상 실습의 병행, 간
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으로 일반 대학생들
보다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40]. 그러므로 
학업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학생들의 학습몰입

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전략을 계획하는 것
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38]. 또한, 학습자
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을 높이기 위한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업 
설계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
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몰
입, 학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스
트레스 중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
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습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
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몰입은 평균 3.39±0.43점, 학습만족도는 

평균 3.48±0.83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5.73±0.77
점, 학업성취도는 평균 3.02±0.37점,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1.80±0.30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학습만족도, 학업
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및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465, 
p=. 005)와 전공 만족도(F=36.499, p=. 000)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
률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은 학업성
적(F=10.952, p=. 000)과 간호학과 지원동기(F=3.154, 
p=. 027), 전공만족도((F=16.890, p=. 000)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적과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높
은’ 경우 ‘보통’이나 ‘낮은’ 경우보다 학습몰입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이라고 응답
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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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몰입 정도가 높게 제시되었다. 학습만족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5.668, p=. 004) 사후분
석을 시행한 결과 2학년, 3학년이 각각 4학년보다 학습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간호학과 지원동기(F=2.919, p=. 036), 전공만족도에 
따라(F=27.277, p=. 000)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분
석을 시행한 결과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F=7.048, p=. 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3.217, p=. 025), 전공 만족도
(F=12.073, p=. 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성적이 ‘높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 또는 ‘낮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학
업성취도가 높게 제시되었고,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본
인의 적성과 흥미’라고 응답한 경우 ‘취업률이 높아서’라
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전공만족도 수준을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스트레스는 학습몰입(r=-.464, p<.010), 학업
적 자기효능감(r=-.522, p<.010), 학업성취도(r=-.379, 
p<.010)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대면 학습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
호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
공만족도(β=. 367, p<.01), 학습몰입(β=-.186, p<.05), 
학업적 자기효능감(β=-.241, p<.05)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40%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학업스
트레스 완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추후 지역 범위와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및 교수자 수업역량에 따른 조사 결과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비교·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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